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6.04 

플래티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 승인 

▶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레퍼런스 기반으로 시장 선도 

▶ 이달 중 증권신고서 제출 계획…상장 통해 디지털 플랫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 

 

<2021-06-04>플래티어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5년 설립된 플래티어(대표이사 이상훈)는 이커머스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솔루션을 다양한 플랫

폼을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핵심경쟁력은 ▲독보적 플랫폼 기술력을 통한 성공 

레퍼런스 구축 ▲이커머스, 마테크, 디지털 전환의 전문가 그룹 기술 노하우다. 

 

플래티어 관계자는 “회사는 주력 사업인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 마테크 솔루션, 데브옵스/협업 플랫폼 

솔루션 영역의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기반으로 실적을 꾸준히 견인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입증했다”

며 “이번 예비심사 청구 승인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은 대기업 이커머스 비즈니스 실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개발 및 운영,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AI(인공지능) 기반 마테크(마케팅+테크) 솔루션 ‘그

루비’는 개인화 타겟팅, 개인화 상품 추천, 캠페인 자동 최적화, 실시간 메시징 기능 등이 탑재된 솔루

션으로, 2016년 출시 이후로 이커머스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데브옵스 플랫폼 솔루션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을 통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을 

통해 최적의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제공한다. 협업 플랫폼 솔루션은 기업 구성원 및 조직의 협업을 위한 

기능과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플래티어의 데브옵스 플랫폼과 협업 플랫폼 솔루션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다수의 국내기업들에 적

용되어, 이미 기술적 역량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현대, 롯데, 신세계 등 약 170개 

이커머스 사이트 구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약 600개사 대상 디지털 전환 통합 플랫폼 구축 ▲AI 

개인화 솔루션 그루비를 약 130개사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플래티어는 ’헤드리스 커머스’를 구현한 ‘그루비 AI 커머스 4.0(가제)’를 6월말 출시를 목표로 베타

버전 개발에 한창이다. ‘헤드리스 커머스’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하여 여러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커머스 기술이다. 플래티어는 이번 ‘그루비 AI 커머스 4.0’ 솔루션의 베타버전 출시를 통해, 

D2C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중∙대형 기업 고객사를 유치해 매출 볼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D2C(Direct to Consumer)는 제조사가 유통 단계 없이 자체 판매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



 

 

래 방식이다. 

 

플래티어 이상훈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뛰어난 연구인력과 선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해왔다"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플랫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포부

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이며 하반기 내 코스닥 상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